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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외무성에서 만든 동영상이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포스코 제철소, 소양강 

댐, 지하철 1 호선 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강의 기적’이 일본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제가 조선을 수탈했다거나 6·25 전쟁 특수로 일본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6·25 전쟁으로 얻은 것은 개별 기업의 이익 차원을 

넘는 것이었다. 6·25 의 발발은 국제정세의 큰 흐름을 바꿔 놓았고 일본은 최대의 

수혜자였다. 

 

일본은 6·25 의 원인이 된 한반도 분단에도 책임이 있다. 1941 년 4 월 일본은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그해 12 월 진주만 습격 전에 소련에 미리 손을 쓴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 본토에서 상륙작전을 벌일 경우 많게는 

300 만 명의 미군 희생을 예상하고 소련에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으로부터 ‘무조건 항복’ 압박을 받고 있던 일본은 소련에 미국과의 중재를 간청한다. 

일본이 시간을 끌고 있던 중 1945 년 8 월 6 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이틀 후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10 일 한반도에 진주한다. 일본이 일주일만 일찍 

항복했어도 소련의 개입은 없었을 것이고 한반도의 분단도 없었을 것이다. 

  



 

 

일왕의 항복 선언 후 맥아더가 대표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모든 산업을 해체해 

전후 일본을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 낙농국가(permanent neutral pastoral country)’로 

만들려고 했다. 태평양전쟁은 일본의 군벌과 재벌이 결탁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벌을 숙청하고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많은 우파 정치인들을 체포했고 이 중에는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도 포함돼 있었다. 국제군사재판을 열어 A 급 전범 7 명을 교수형에, 16 명을 

종신형에 처했다. 일본 경제 전반의 해체작업도 진행됐다. 40 여 개 재벌의 해체가 결정되고 

실제로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야스다 닛산 등 재벌의 해체가 진행됐다. 

 

그러나 1949 년 10 월 중국이 공산화되고 바로 그 다음 해 여름 6·25 가 터지면서 미국의 

일본 정책은 180 도 바뀐다.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상대로 제 2 차 세계대전을 치른 미국이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적을 발견하면서 일본을 공산주의에 맞서는 아시아의 보루로 

재건하기로 방향을 바꾼다. 재벌 해체 정책은 흐지부지됐다. 우익 정치인들을 대거 석방하기 

시작했고 이때 기시도 석방됐다. 미국의 숙적 일본이 하루아침에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일본을 영세중립 낙농국가로 만들려던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의 일본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일본 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임진왜란, 수십만 조선인의 코무덤과 귀무덤, 

명성황후 시해, 안중근 의사, 위안부, 징용, 징병 등이다.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지난 반세기만 보더라도 일본이 원조를 주어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균형된 시각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중국의 공산화와 6·25 덕분에 기사회생한 일본이 요즘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켰다고 하지만 많은 아시아 사람들은 일본에 묻고 싶을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아시아 대륙이 훨씬 더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일본을 좋은 

이웃으로 사귀고 싶어도 일본은 자꾸 아픈 상처를 건드린다. 



 

 

* 본 글은 2015 년 4 월 27 일자 동아일보에 기고된 글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